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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1~2분기 건축 허가 면적 추이 (단위: 만 제곱미터)

건설 수주는 늘었지만…
허가와 고용은 뒷걸음질 친 시장

2

2026년 국내 건설수주는 회복 흐름을 보임. 6월 건설수주

는 전년 동월 대비 55.3%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수주가 확대되고 있음

반면 건축 허가 면적은 축소가 되는 추이를 보임. 1~2분기

누계 기준 2022년 9,208만㎡에서 2026년 4,756만㎡로

48.3% 감소하며, 향후 착공 물량 또한 축소 가능성을 보임

고용 지표 역시 부진함. 2026년 6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3만 명 증가한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6.7만 명

감소했으며, 4월 –0.8만 명까지 좁혀졌던 감소폭이 5~6월

다시 확대됨

전체 건설 수주는 반등했으나 허가·고용 등 체감 지표는

개선되지 않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성장을 바라볼 필요

있음

출처: (상) 국가통계포털 / (하)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01-1 시장 현황

건설수주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건축 허가는 면적 감소, 건설업 고용 역시 악화

9.5 11.1

15.3
13.1 13.513.4 12.9

20.6 20.4 20.9

1월 2월 3월 4월* 5월*

2025 2026

2026년 건설수주, 전년보다 증가했다

| 2025·2026년 건설수주 추이 비교 (단위: 조 원)

*2026년 4, 5월 데이터는 예상치

| 2026년 지역별 건설수주 추이 (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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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건설업 취업자 증감 추이 (전년 동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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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세 시장, 전년보다 긍정적
단지 내 커뮤니티 선호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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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비심리는 전년보다 매매·전세 모두 상승,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온도차는 여전

주택시장 소비심리는 전년 대비 개선됨. 연간 평균 주택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3.0%, 전세시장은 9.7% 상승하며

매매·전세 모두 회복 흐름을 보임.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수 격차는 유지되며 회복의 온도차는 여전히 존재

한편 거주자의 단지 내 여가활동 체류 시간 비중은 전년 대비

주중·주말 각각 108.3%, 116.7% 상승하며 1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됨

거주 희망 주택의 특화 콘셉트 1위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

진 주택으로, 전년보다 0.4%p 증가한 34%를 기록함. 관심

도가 가장 크게 오른 시설은 단지 내 수영장으로 19%까지

상승하며 전년 대비 9%p 증가함

주택 선택의 기준이 입지·가격에서 단지 내 생활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 커뮤니티와 생활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전달하는지가 아파트 브랜드 선호의 기준이 되고 있음

출처: (상) 국토연구원 / (하) 2026 부동산 트렌드

01-2 소비자 현황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 외부에서 단지 안으로…단지 내 여가 체류 비중이 1년 만에 2배 증가

| 단지 내 여가활동 체류 시간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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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말

2025년 2026년 1위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주택

34%  전년 대비 +0.4%p

관심도 증가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수영장

19%  전년 대비 +9%p

| 연간 평균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 연간 평균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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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희망 주택 특화 콘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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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더 뉴 하우스’

• 세계 최초 '비이주형 리뉴얼’ 모델
• 1호 사업지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 커뮤니티 
258평→834평 확대, 디에이치 브랜드 전환 목표

• 거주·공사 구역을 단계적으로 분리, 2년 내 신축급 개선

삼성물산 ‘넥스트 리모델링’

• 삼성물산의 대수선 사업 프로젝트
• 용적률 이슈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멈췄던 서초동 
서초래미안과 파트너십 체결. 설계·정비업체 선정 완료

• 전국 12개 단지와 넥스트 리모델링 파트너십 체결

#대수선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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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수술보다시술이대세! 이주없이변신가능한‘대수선리모델링’ 대수선리모델링신사업에주력중인건설사들

01-3 트렌드 2026년 정비사업의 새 키워드로 대수선 리모델링이 떠오르고 있음. 재건축과 조합 리모델링의 규제·비용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증축 없이 이주도
필요 없는 건설사들의 대수선 리모델링이 제3의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음

실제 용적률 300% 이상 고밀 251개 단지(12만 6,105가구)의 경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니즈 증가

이러한 니즈에 맞춰 현대건설 더 뉴 하우스, 삼성물산 넥스트 리모델링 등 건설사가 직접 상품화에 나섰음. 이주 없이 2년 내 신축급 개선이 가능해 재건축
대기 물량을 흡수하는 대체 트랙으로 확산될 전망

재건축도, 조합리모델링도아니다!
건설사가직접나선이사없는신축급변신

출처: 보도자료 취합

| 대수선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 받는 이유 | 주요 건설사들의 대수선 리모델링 현황

출처: 아시아경제

구분 재건축 조합 리모델링(증축형) 대수선 리모델링(비이주형 리뉴얼)

동의율 조합설립 70% 사업승인 75%→70% 완화 추진 규약 변경 1/2 + 착수 2/3

구조 변화 전면 철거 후 신축 골조 유지 + 증축(최대 15%) 골조 유지, 증축 없음

이주 여부 필수(2~3년) 필수(예외적 부분 순환이주) 불필요(거주·공사 구역 분리)

사업 주체 재건축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주민 자치) 건설사가 상품·금융 직접 설계

소요 기간 8~10년 이상 5년 이상(착공까지) 약 2년

적합 단지 용적률 여유 단지(저층 등) 용적률 200% 안팎 중층 용적률 220~320% 고밀 단지

고밀 단지 12만 6,105가구

용적률 300% 이상인
530개 단지 중 연한 도래 251개

조합 리모델링 분담금 5~6억 원

공사비 3.3㎡당 1,000만 원 이상
비싼 시공비로 인해 착공률 낮음

대수선 리모델링

재건축·조합 리모델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부상



#건설사 애프터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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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역할은분양까지라는말은이제옛말! 건설사는지금애프터마켓확장중 플랫폼·인테리어·웰니스공간까지확대! 라이프스타일기업으로진화하는건설사

01-3 트렌드 분양과 준공에서 끝나던 건설사의 사업 범위가 입주 이후 플랫폼·인테리어·생활서비스로 확장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 글로벌 홈서비스 시장은 2030년 6,527억 달러(CAGR 8.9%)로 성장, 기존 분양 중심의 수주가 둔화되자 건설사 애프터마켓과 같은 구독형
수익 확보가 필요해진 것으로 보임

국내에서는 자이홈·홈닉·디 셀렉션·H 컬처클럽처럼 스마트홈부터 커뮤니티까지 상품이 갖춰지며, 준공 이후 서비스를 통해 건설사 매출을 확보하고자 함건설사가 건물만 짓는다고요? NO!
이젠 플랫폼·인테리어·생활서비스도 한다

| 건설사 애프터마켓의 성장 (단위: 억 달러) | 건설사 애프터마켓 주요 사례

출처: Research and Markets(2026) 출처: 보도자료 취합

| 건설사가 애프터마켓을 확장한 이유

4,639억 달러
6,527억 달러

2026년 2030년(E)

GS건설 ‘자이홈’

LG전자와 AI 주거서비스 협약(2026. 7) 
위치기반·광고업 사업 등 연계 및 확장

삼성물산 ‘홈닉’

개방형 B2B 모델로 확장해 HJ중공업
단지에도 ‘홈닉’ 서비스 적용(2026. 7)

DL이앤씨 ‘디 셀렉션’

입주 전 인테리어 큐레이션 서비스
노량진뉴타운 아크로 리버스카이에 적용
(2026. 5)

현대건설 ‘H 컬처클럽’

커뮤니티 시설 공간+예약 플랫폼 서비스
노량진4구역 등 6개 단지 확대(2026. 4)

#스마트홈 플랫폼

#개방형 플랫폼

#인테리어

#커뮤니티·라이프스타일

CAGR 8.9% 성장

| 글로벌 홈서비스 시장 규모

285.3 304.4 403.9

2025년 2026년 2030년

CAGR 6.7% 성장

1 건설 시장 정체·수주 둔화

준공 후 입주민 락인과 구독형 수익 확보 필요

2 수요자 니즈 변화

단순 건축 퀄리티에서 나아가 단지 내 커뮤니티
·생활 서비스에 따라 브랜드 선호 바뀜

3 브랜드 접점 확장

견본주택에서부터 체험형 브랜드 공간으로
확장해 소비자 호감 증대

포스코이앤씨 ‘더샵 관저아르테’ 모델하우스 체험

베스트셀러 도서 증정,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ESG 친환경 문구세트와 체험형 게임 
프로그램을 운영. 스펀지공 던지기·자석 낚시·링 걸기 등 가족 단위 참여형 콘텐츠 강화

#견본주택 체험형 서비스



#하이엔드 아파트

6인크로스 2026년 업종 리포트 7월호 | 01 건축·하우징

하이엔드브랜드도얼마없는데…하이엔드청약경쟁률, 일반아파트보다5배높았다 갈수록높아지는수요자눈높이, 이에따라건설브랜드들도하이엔드경쟁

01-3 트렌드 최근 아파트 수요자들의 기준점이 높아지며, ‘하이엔드 아파트’가 주목 받고 있음. 최근 공급된 하이엔드 아파트의 비중은 7.2%이나, 청약 경쟁률은 일반
아파트의 약 5배로 나타남

하이엔드 브랜드 선호 조사에서 선택 이유로 브랜드 이미지 29.0%, 디자인·고급 자재 22.6%, 커뮤니티 시설 20.3% 순으로 상위 3개 요인이 70% 이상
차지함

최근 유명세를 탄 디에이치 방배와 두산위브더제니스 대연 모두 세 요인을 충족하며, 브랜드·디자인·커뮤니티가 결합된 희소 경험이 더욱 중시되고 있음

평범한 아파트는 싫어요
눈높이 높아진 소비자의 '하이엔드' 선택

| 하이엔드 청약 경쟁률 및 공급 비중 차이 | 최근 하이엔드 아파트의 주요 핵심 포인트

출처: 보도자료 취합 출처: 보도자료 취합

28.1:1

5.1:1

하이엔드 일반 아파트

하이엔드 공급 비중 (전체 분양 대비)

92.8%

7.2%

일반 분양

하이엔드

| 하이엔드 브랜드 선택 이유 (단위: %)

29.0

22.6

20.3

12.2

9.7

4.6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

뛰어난 디자인과 고급 자재

커뮤니티 시설

희소성과 상징성

높은 시세

우수한 입지

출처: 다방

두산위브더제니스 대연 (부산 남구)

브랜드·디자인·커뮤니티가 결합된 ‘희소 경험’이 선택 기준

디에이치 방배 (서초 방배5구역)

① 브랜드 최상위 ‘위브더제니스’, 최고 42층 랜드마크

② 디자인 커튼월룩 입면, 4베이·알파룸 특화 설계

③ 커뮤니티 피트니스·요가룸·북카페 + 스마트 안전

① 브랜드 ‘디에이치’ 7번째 단지, 3,064세대 방배 최대

② 디자인 33층 스카이라운지, 340m 석가산 조경

③ 커뮤니티 6,100평 규모, H컬처클럽 1호 적용



2026년 7월 기준 연도별
건축·하우징 업종 광고비 분석

국내 건축·하우징 업종 연도별 디지털 광고비 (배너 광고)

2026년 7월 기준 상반기 건축·하우징 업종 배너 광고비는

PC 675.7억 원, MO 486.1억 원

PC 광고비는 상반기 기준 2024년 485.0억 원, 2025년

425.2억 원, 2026년 675.7억 원으로, 2025년 감소 후

2026년 증가. MO 광고비는 상반기 기준 2024년 339.0억 원, 

2025년 319.0억 원, 2026년 486.1억 원으로, 2025년

감소 후 2026년 증가

세부 분석 결과, 부동산 임대 및 매매 > 가정용 인테리어 > 

가구류 순으로 광고비를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광고비는 2026년 상반기 680.1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7.7% 증가. 가정용 인테리어 광고비는

122.2억원으로전년동기간대비68.7% 증가. 가구류광고비는

97.5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9.0% 증가

출처: 리서치애드
2026년 7월 기준 관련 업종 배너 광고 (PC+MO) 광고비 분석

* 추정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01-4 미디어
(단위: 억 원 (막대 그래프), %)

339.0
485.0

MOPC

775.5

1057.2

2024년

319.0425.2

MOPC

648.1

942.4

2025년

486.1
675.7

MOPC

2026년 상반기

■ 상반기 ■ 하반기

7인크로스 2026년 업종 리포트 7월호 | 01 건축·하우징

국내 건축·하우징 세부 업종 연도별 디지털 광고비 (배너 광고)

|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광고비* | 가정용 인테리어 광고비* | 가구류 광고비*

(단위: 억 원 (막대 그래프), % (증감률))

* 아파트·주택·상가 임대 및 매매 등 포함 * 벽지, 바닥용 장식재, 침구류 등 포함 * 가정용 가구, 사무용 가구 등 포함

505.1
431.3

680.1

2024년 2025년 2026년

1105.5

896.6

85.9 72.4
122.2

2024년 2025년 2026년

216.7

157.0

59.3 61.3 97.5

2024년 2025년 2026년

113.5 114.3

■ 상반기 ■ 하반기

-XX.X

+68.7

+3.4

+59.0

+57.7
-15.7

전년 동기간(1~6월) 대비 광고비 증감률

-14.6



6.0 20.4 24.5 24.7 24.4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세 이상

#노크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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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미디어

입주민 전용 주거 플랫폼

메인배너(MO) 소통상단배너(MO)

56.0 44.0

남성 여성

* 상품소개서 기준

입주민·관리사무소·지자체 및 지역 상권을 연결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주민 전용 플랫폼

남성이 여성보다 약 12% 높게 분포되어 있으며, 경제 활동이 활발한 3040세대의 비중이 높음

입주민들 대상으로 앱 첫 화면의 메인 배너부터 이용률이 높은 소통 탭(상단·상세 배너)까지 자연스러운 이동 동선을 따라 최적의 집행 가능



14.2 25.5 24.8 21.7 13.7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방/호갱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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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미디어

모든 주거·분양 정보 플랫폼

직방_배너광고(MO) 호갱노노_배너광고(MO)

55.4 44.6

남성 여성

* 상품소개서 기준

직방과 호갱노노를 통해 주거 탐색부터 비교·문의·계약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부동산 플랫폼

남성 비중이 55.4%로 여성보다 좀 더 높으며, 실제 주거 의사결정이 활발한 3050세대 이용자가 72%를 차지

앱 진입 지면부터 지도·단지·메시지 광고까지 이용자의 탐색 여정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며, 단지 조회 및 문의 등 행동 데이터를 활용한 타기팅 가능



30.0 70.0

남성 여성

80.0 20.0

30대 그외

#바른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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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미디어

결혼식 청첩장 서비스

플로팅 윙배너(PC)

* 상품소개서 기준

국내 대표 청첩장 브랜드로 종이 청첩장부터 모바일까지 결혼 준비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30대가 약 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별로는 여성이 약 70%를 차지

결혼 준비 일정에 맞춘 LMS/MMS 타깃 문자·청첩장 샘플에 동봉되는 웨딩북·PC 사이트·제휴 이벤트 배너 등 다양한 광고 상품 제공



E.O.D

※본 리포트의 2차 가공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인크로스데이터랩 | idl@incro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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